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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영웅들의 귀환

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, 거의 백만 명의 영국 병사들이 사망했다. 그리고 그 두 배

에 가까운 약 2백만 명의 군인들이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었고 그중 4만 명이 넘는 사람들

은 다리나 팔을 잃었다. 그들은 국가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한 영웅들이었다. 장애인에 대

한 태도가 뭔가 바뀌어야 했다. 

사회는 영웅들의 귀환에 직면하여 몇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. 무엇보다 이 모든 이

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다. 거기에는 당연히 치료와 지속적인 돌봄 뿐

만 아니라 일과 재정 지원 문제도 포함되었다. 

보철, 성형수술, 재활

먼저, 성형수술과 보철 기구에서 커다란 기술적 진보가 일어났다. 인공 팔다리가 절실히 

필요했지만 기존의 보철 기구들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서 무거웠다. 장애인 협회는 나

무 재질 대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의 보철 기구를 요구했으며, 런던 로햄튼의 퀸 메리즈 

병원(Queen Mary’s 

Hospital)은 전직 군

인을 위한 의수 의족 

전문 병원으로서 해

를 거듭할수록 명성

을 얻었다. 성형 외과

의사 해롤드 길리 경

(Sir Harold Gillies)

은 켄트의 퀸즈 병원

(Queens Hospital)

에서 안면 수술을 개

척했다. 그곳에서 해

롤드와 함께 일했던 ▲생존자 조희상 씨의 얼굴은 그날 입은 상처로 뒤틀린 모습이다. (사진:한겨레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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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모의 시작

1939년 초에,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나치 당 의장 사무실로 배달되었다. 독일인이자 나치

당의 열혈지지자였던 리하르트 크레취마(Richard Kretschmar)가 보낸 편지였다. 그는 바

로 몇 달 전에 태어난 자기 아들 게르하르트(Gerhard)를 합법적으로 안락사시킬 수 있게 

해달라고 히틀러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. 게르하르트는 사지 실종, 실명, 발작 

등 불치의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였다. 크레취마는 히틀러에게 이 “괴물”을 죽일 수 

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. 

그러자 히틀러는 주치의인 칼 브란트(Karl Brandt)

를 보내 이 사안을 살펴보도록 했다.  브란트는 아버

지의 판단대로 아이가 "바보"이며, 사태가 개선될 희

망이 전혀 없다고 결정했다. 결국 게르하르트는 1939

년 7월 25일에 약물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. 그의 사망

증명서에는 허위로 “심장허약”이라는 사망 원인이 적

혔다. 

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히틀러 일당은 즉시 

행동에 돌입해 독일에서 신체적, 정신적으로 장애를 

가진 사람들을 단번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. 1939년 

9월 1일자로 의사 브란트와 당의장 비서실장 필립 보

울러(Philipp Bouhler)에게 보낸 비밀서한을 통해, 아

돌프 히틀러는 ‘살기에 부적합하다’고 생각되는 사람

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. 게르하르트가 살해

된 지 세 달 만에 "살기에 부적합한” 장애인을 죽여도 

좋다는 명령이 떨어지고, 의사들이 우두머리로 앉은 

새로운 부서가 설립된 것이다. 그 지휘부 사무실이 베

를린 티어가튼 4번가(Tiergartenstrasse 4) 주소지에 

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 프로그램은 <T4 조치>라는 이

름으로 불렸다. 

이 프로그램의 지휘자들은 모든 정신과 기관, 병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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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9년 초에,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나치 당 의장 사무실로 배달되었다. 독일인이자 나치

당의 열혈지지자였던 리하르트 크레취마(Richard Kretschmar)가 보낸 편지였다. 그는 바

로 몇 달 전에 태어난 자기 아들 게르하르트(Gerhard)를 합법적으로 안락사시킬 수 있게 

해달라고 히틀러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. 게르하르트는 사지 실종, 실명, 발작 

등 불치의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였다. 크레취마는 히틀러에게 이 “괴물”을 죽일 수 

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. 

그러자 히틀러는 주치의인 칼 브란트(Karl Brandt)

를 보내 이 사안을 살펴보도록 했다.  브란트는 아버

지의 판단대로 아이가 "바보"이며, 사태가 개선될 희

망이 전혀 없다고 결정했다. 결국 게르하르트는 1939

년 7월 25일에 약물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. 그의 사망

증명서에는 허위로 “심장허약”이라는 사망 원인이 적

혔다. 

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히틀러 일당은 즉시 

행동에 돌입해 독일에서 신체적, 정신적으로 장애를 

가진 사람들을 단번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. 1939년 

9월 1일자로 의사 브란트와 당의장 비서실장 필립 보

울러(Philipp Bouhler)에게 보낸 비밀서한을 통해, 아

돌프 히틀러는 ‘살기에 부적합하다’고 생각되는 사람

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. 게르하르트가 살해

된 지 세 달 만에 "살기에 부적합한” 장애인을 죽여도 

좋다는 명령이 떨어지고, 의사들이 우두머리로 앉은 

새로운 부서가 설립된 것이다. 그 지휘부 사무실이 베

를린 티어가튼 4번가(Tiergartenstrasse 4) 주소지에 

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 프로그램은 <T4 조치>라는 이

름으로 불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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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 있는 절두산 성지는 천주교 박해의 

역사적 현장입니다.

진돗개에 비해서 닥스훈트는 다리가 짧아 

어딘가 난장이처럼 보이고,

1980년대 부산 <형제복지원>이라는 장애

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

1980년대 부산 <형제복지원>이라는 부랑

아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

진돗개에 비해서 닥스훈트는 다리가 짧아 

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,

조선의 주류 지배층에게 천주교 신자들이

란 일종의 정신병자, 즉 혐오스러운 정신장

애인들이었던 거지요. 치유불가능한 정신

병자들은 역병을 퇴치하듯

조선의 주류 지배층에게 천주교 신자들이

란 혐오스러운 존재들이었던 거지요. 치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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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역사적 현장입니다.


